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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일보 - 1934. 06. 23/ 3면/ 1단

學生 啓蒙隊의 動員을 機會하야 「啓蒙」이란 

무엇이냐 

-歷史와 人間에 關한 斷想[제3회, 全3回]

申南澈

  ∥「啓蒙」의뜻∥

  「啓蒙」이란 것은 언제나 또는 아무 곳에서나 웨처지는 것은 아닙니다. 

이 말이 생기게 된 데에는 그때의 社會的 形便이 어떠한 큰 轉形을 마련하

고 잇엇다는 事實이 들어나 나와 잇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엇습니다. 假

令 十八世紀를 가지고 보드라도 그때에는 中世紀의 基督敎會가 모든 方面에 

잇어서 絶大한 權威를 휘두르고 잇어 가지고, 많은 사람을 壓制하고 잇엇습

니다. 그러나 그때에 새로 일어나는 市民階級은 그 壓制에 對하야 反抗하엿

습니다. 그리 하야 그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方面에 잇어서 싸움이 일어낫

습니다. 市民(뿌르조아)들은 敎會의 專制하에아모 自由도 가지지 못하고 잇

엇 습니다.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무거운 鐵 鎖에억매여 잇엇습니다. 그래

서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「룻소-」같은 사람은 本來自由로운 사람이 왜 이

러케 

  육중한 鐵鎖에 

    억매여 잇느냐 

  우리는 그 鐵鎖를 끊고 일어서지 않으면 아니 되겟다고 한 것이 엇습니다. 

그리 하야 그때의 市民階級은 왼갖 方面에 잇어서 敎權의 支配를 打破하고 

말엇습니다. 

  이같이 그때의 社會形便은 퍽 緊張되어잇어가지고 필경은 한 커다란 轉形

을 가저 오고 말엇습니다. 즉 뿌르조아[부르주아]의 社會는 그래서 생긴 것 

입니다. 그런데 그 쁘르조아의 社會가 생기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努力이 

쌓여 젓습니다. 當時의 敎會의 影響을 받어 事物을 똑바로 보는 눈이 가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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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져 잇어 가지고, 盲目的인 偏見과 信仰의 權威밑에 참된 自由로운 解放을 

얻지 못하고 잇는 것은 가장 不幸한 일이라고 생각 하엿습니다.- 그리 하야 

그때의 새로 일어나는 市民들은 그들의 利益에 關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깨

달을 수가 잇는 敎養을 가질랴고 애썻습니다. 이 點에 對하야 獨逸의 「마이

에르스․렉씨콘」이라는 믿을만한 大部의 

  百科 全書에는 

  「啓蒙」이란 것은 

  下層의 階級의 解放을 爲한 努力과 密接하게  關聯하고 잇다고 햇습니다. 

  그러나 「칸트」같은 哲學者(一七二四-一八○四)는 이「啓蒙」이라는 것을 

퍽도 特殊한 意味에서 使用하고 잇는 것입니다. 卽 啓蒙이란것은 「悟性」의 

解放에만 關係하고 잇는 것이라고 誤解하고 잇는 것입니다. 「칸트」는 그의

「啓蒙이란 무엇이냐」라는 論文에서 이같이 말합니다. 「啓蒙이란 것은 사

람이 自己의 未熟한 狀態에서 벗어져 나오는 것이다. 그런데 이 未熟한 狀態

라는것은 自己의 悟性을 他人의 指導없이는 使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

것이다. 勇敢하게 알어라! 네 自身의 悟性을 네 스스로가 使用할수 잇는 勇

氣를 가져라! 이것은 따라서 啓蒙의 標語이다.」라고 햇습니다. 勿論 우리는 

이것만으로는 그의 啓蒙에 對한 定義를 于先認定할수가 잇습니다. 그러나 그

는 이 啓蒙이라는것을 全然 論理的 意味에 잇어 서의 敎養이라고 定義하야 

이것을 實踐的인 敎養으로서의 文化와 對立시키고 잇습니다. 그리고 또 사람

이 그 完全히 成熟한 狀態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

  그의 게으름과 

    벤벤치 못함이 

  잇기 때문이라고 하엿습니다. 이것은 「룻소-」를 골독하게 읽은 그로서는 

좀 덜 깨달은 말입니다. 사람을 억매고 잇는 그 到處의 鐵鎖는 그냥 모르는  

체하고 말엇습니다. 그리 하야 啓蒙이라는것을 이른바 世界 公民的 意圖에서 

自己의 悟性을 使用할수잇는 權利에의 길이라고 생각 하엿습니다. 그리 하야 

悟性을 使用할수잇는 成熟한 狀態에 이르러야한다고 하엿는데, 그 中에서도 

宗敎上의 未成年을 가장 □□고 가장 不名□한 것으로 생각하야 宗敎上의 啓

蒙을 무엇보다도 重大한 것이라고 하엿습니다. 

  이것은 「칸트」가 생각한 啓蒙의 뜻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啓蒙이라는것

을 「칸트」와 같이 解釋할수는 없습니다. 啓蒙이라는것은 悟性을 완전히 使

用할수잇는 狀態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며, 더욱 宗敎上의 自由와 寬容을 

가지자는 것도 아닙니다. 啓蒙은 無知로부터

  解放인 同時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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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다 높은 文化 

形態에도 前進하는 歷史的 社會的 要求입니다. 그리고 이 要求를 들어 주는 

것은 그것을 잘 理解한 者만의 使命입니다. 참으로 「啓蒙」은 無知에 對한 

文化의 鬪爭인 同時에 歷史의 運行에 새 拍車를 加하는 人間의 主體的 實踐

입니다. 아니 그래야 합니다. 

  이번 啓蒙運動에 參加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歷史, 社會에 對한 人間의 

努力을 忠實히 履行하려는 勇士들입니다. 부대 健康하소서! (了)     


